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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강제절감대책 “그까짓 거”
정부, 국민 눈치보며 시행 주저주저 … Dubai유 65달러 넘어야 실시

WTI(미국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결국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정부의 강제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주요 서비스업소의 개점시간은 물론 개점일수가 단축되는 등 유가급등으로 인한 국민생

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장 강제소등, 개점시간 제한, 강제적인 승용차 운행제한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강제절감대책을 유

가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인 3.5를 넘어선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두바이(Dubai)유, 원/달러 환율, 미국증시, 국제석유정세 등 18개 변수를 종합해 산출하는 조기경보지수는 8

월 중순 현재 3.48로 아직은 주의단계이다.

그러나 8월26일 배럴당 58.43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가 60달러를 넘어서면 9월초라도 경보지수가 경계단계

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계단계도 초기와 후기로 구분해 초기에는 강제절감대책을 최소한의 한도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고유가가 구조적인 현상인 만큼 국민생활과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강제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장기간 시

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초기단계에 동원되는 강제대책은 서비스업소의 조명시간 단축을 강화하고 옥외조명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도

이다. 냉방온도도 26도 이상을 의무화하며 영업시간은 월2회 휴무를 강제하나, 승용차 강제 운행제한이 동원되

지는 않는다.

하지만, 두바이유가 추가 상승해 배럴당 65달러를 상회하면 경계 2단계로 올라가면 보다 강력한 강제절감대

책이 발효된다.

경계2단계에서는 현재 10부제를 확대해 승용차 운행제한이 의무화되고, 백화점 및 놀이시설 등 서비스업도 

월 2회에서 최대 4회까지 휴무해야 한다. 또 냉방온도 최저치와 난방온도 최고치도 28도와 18도로 제한된다.

정부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늦어도 8월 하순 이전에 실시하는 등 자율적인 절감대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승용차 요일제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ㆍ보험료ㆍ통행료ㆍ주차요금 등 각종 비용을 할인해주는 인센

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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